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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로타리 연수회, 서울에서 개최
스테파니 얼칙 국제로타리 회장 방한, 적극적 평화 위한 로타리의 역할 강조

120년의 역사를 가진 국제적인 민간봉사단체 로타리가 오는 11월 25~27일 롯데호텔 서울에서2024 로타리 연수회를 개최한다. 로타리 연수회는 한국의 7만 로타리 회원을 이끌어가는 리더들을 위한 배움과 교류의 장으로, 스테파니 얼칙 국제로타리 세계회장과 마크 멀로우니 로타리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전 세계 로타리 지도자들이 참석해 로타리의 글로벌한 봉사 성과와 비전을 공유한다. 
아울러 이번 행사는 2027년 100주년을 맞는 한국의 로타리가 지난 100년 간의 업적을 축하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동건 전 국제로타리 세계회장과 2026-27년도 국제로타리 세계회장으로 선출된 윤상구 차차기회장, 윤영호 국제로타리 세계이사, 현천욱 로타리재단 세계이사를 포함한 500여 명의 전국 로타리 리더들이 참석해 100주년 기념사업과 공동 봉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한다.  
스테파니 얼칙 국제로타리 세계회장 기자회견, 한국 로타리의 성과 기념하고 적극적 평화 강조  
이번 연수회에는 전 세계 120만 로타리 회원을 대표하는 스테파니 얼칙2024-25년도 국제로타리 세계회장이 참석해 평화 구축, 환경 보전, 질병 예방 등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로타리의 활동을 조명하고, 한국 로타리의 기여에 대한 감사와 격려를 전한다.
25일 오후 3시에 열리는 기자회견에서 얼칙 회장은 로타리의 평화 구축 방식인 ‘적극적 평화(Positive Peace)’ 개념을 소개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평화 노력은 갈등이 발생한 이후 이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만, 적극적 평화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에 평화를 위한 조건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얼칙 회장은 북한 이탈 주민들이 설립한 로타리클럽과 한일친선회의 등의 사례를 들어 로타리의 전 세계적 평화 구축 활동과 한국 로타리 회원들의 실천을 조명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로타리 라이딩 크로스 코리아' 챌린지 완주 보고
연수회에서는 또한 ‘로타리 라이딩 크로스 코리아’ 챌린지의 성공적인 완주를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한국 로타리 회원들은 11월 16일 울산을 출발해 릴레이 방식으로 전국 19개 로타리 지구를 자전거로 일주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소아마비 퇴치 기금 모금을 위한 활동을 펼쳐왔다. 이 대장정은 연수회 첫날인 25일 기자회견장에서의 완주 보고를 통해 막을 내리게 된다. 
1905년 창립된 로타리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서 120만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의 민간 봉사단체 중 하나로, 1985년 시작된 소아마비 퇴치 캠페인을 통해 소아마비 발생을 99.9% 이상 줄이고 1,800명 이상의 평화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제 보건과 평화 구축에 기여해왔다. 한국은 회원 수 4위, 기부액 2위의 로타리 강국으로, 고비사막에 방풍림을 조성하는 ‘몽골을 푸르게’ 프로젝트를 비롯해 국내외에서 삶을 변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스테파니 얼칙 국제로타리 회장 기자회견
일시: 2024년 11월 25일(월) 오후 3시 (통역 제공)                                              
장소: 롯데호텔 서울 3층 파인홀
주제: <적극적 평화와 지속 가능한 미래: 로타리의 비전과 한국의 리더십>
적극적 평화와 로타리의 역할: 지역에 밀착한 세계적 민간 자원봉사 단체인 로타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하는 독특한 역할과 로타리의 평화 구축 접근법인 ‘적극적 평화’, 한국 로타리 회원들의 평화 구축 노력 소개. 
로타리 세계에서 한국의 위치와 성과, 리더십: 2027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의 로타리가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와 다양한 성과, 비전 소개.
로타리의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기후변화 대응 노력: UNEP(유엔환경계획)과의 파트너십, 한국의 ‘로타리 라이딩 크로스 코리아’와 같은 활동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을 위한 노력 소개.
소아마비 퇴치 성과와 그 미래: 글로벌 소아마비 퇴치 운동을 시작하고 주도한 단체로서, 전 세계 소아마비 발병 건수 99.9% 감소라는 성과와 지속되는 완전 퇴치 노력 소개.
로타리의 적응력과 미래를 위한 비전: 기술 혁신과 젊은 세대 참여 확대를 통해 적응력을 높이고, 더욱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봉사 플랫폼으로 발전할 로타리의 비전 소개.
문의: 이서하 국제로타리 홍보부 차장 (010-9153-7018, Seoha.lee@rotary.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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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리 소개
로타리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자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로, 1905년 미국에서 창립되어 현재는 전 세계 200개 이상의 국가 및 자치령에서 4만 5,000여 개 클럽, 120만 회원들이 활동한다. 로타리 회원들은 가까운 이웃을 돕는 일에서부터 소아마비 없는 세상을 위한 노력까지, 국내외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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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파니 얼칙 국제로타리 회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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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automatically generated]스테파니 얼칙 회장은 1991년 로타리에 가입한 이후 다양한 국제 봉사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해왔다. 
특히 우크라이나에서 로타리클럽 신입회원들을 멘토링하고, 폴란드의 병원에 유방조영술 장비와 생체검사실 설치를 위한 보조금을 마련하는 등 동유럽 국가들의 복지와 의료 지원을 주도해왔다. 또한 미국 내 여러 로타리클럽이 알바니아, 코소보, 우크라이나의 로타리클럽과 협력하여 인도주의 및 교육 프로젝트를 추진하도록 돕는 데 힘써왔다. 
고등교육과 컨설팅,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얼칙 회장은 리더십 연구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로타리재단과 여러 국제 단체로부터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얼칙 회장은 특히 로타리 및 로타랙트클럽이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봉사하며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조건을 구축해나가기를 강조한다. 오는 2025년 2월에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분열된 세계에서의 치유'를 주제로 평화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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